
경북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
의 법산동法山洞은 4 2 0년 전
영천최씨永川崔氏 죽헌공竹
軒公(항경恒慶)이 입향한 이래
세거하여 백여호戶가 집성촌
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. 여기
에 최근 행과자가 괄목하여 갈
길을 잊을 규모의‘숭효원崇
孝苑’이 조성되었다. 그 주인
이 1 2 0년 전에 이곳에서 출천
지효出天至孝를 행한‘최효부
안동궈씨崔孝婦安東權氏’이
다.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
이곳 최씨문중과 지역 유림에
는‘최효부안동권씨기념사업
회’가 발족되었고 마을에는
비첨飛B의 위용을 갖춘 효부
고택孝婦古宅 무명재無名齋

와 6간 큰마루로 국내 최대 규
묘의 정려각旌閭閣 상효당尙
孝堂에 모헌정慕軒亭이 준공
되었으며 웅장한 최효부안동
권씨여표비崔孝婦安東權氏閭
表碑와 최효부안동권씨추모
단追慕壇의 석의石儀가 섰다.

동 기념사업회에서는 또
‘최효부권씨실기崔孝婦權氏
實記’상하권을 완역하여 원
문과 함께 1책으로 발간하고

‘법산숭효원요람法山崇孝苑
要覽’이라는 원색화보 소책자
도 내놓고 있다. 요람의 머리
말에서 효부권씨의 주손胄孫
최창곤崔昌坤씨는 다음과 같
이 밝히고 있다.

1 1 0여년 전에 시집온 선조
모先祖母 안동권씨安東權氏
는 시집온 지 3년쯤 되면서 시
부媤父께서 악질중병惡疾重
病에 걸려 백방으로 약을 구하
여 갖은 방법으로 간병시중을
들어도 백약이 무효라, 시집온
지 3년 안에 있는 일이라 자책
감과 고민으로, 매일 지극정성
기도하며 봉양하고 있던 어느
날 밤에 지성이면 감천이라,
신령께서 교시하기를‘그 병
은 인육人肉이라야 완치할 수
있다’기에 결심을 한 어느 겨
울에 자기 허벅지 살을 손바닥
만큼 잘라서, 난데없는 산비둘
기 한 마리가 부엌에 날아와서
벽에 부딪쳐 떨어지는 것을 보
고 그 비둘기를 잡은 고기와
같이 탕을 끓여 며칠 동안 올
리던 중, 마을사람에게 상처가
발견되어 온마을이 큰 소동을
일으켰다. 이를 치료하기 위하
여 사람들이 백방으로 시약하
고 노력하였으나 당시의 의술
과 약으로 치료가 쉽지 아니하

여 수년 고생 끝에 후유증을
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나
시부媤父의 병환은 수년후 완
쾌되었다. 천인이 감탄할 효성
의 이 사실이 전해지자 마을
선조부의 동년배 학자들은 물
론 영남 각처 향리의 학자들께
서 찬양의 글을 보내와 수년간
모아둔 글로써 마을 어른들이
최효부안동권씨기록 문집을
작성했고 죽헌竹軒 선조의 오
암서원鰲岩書院 앞뜰에 영남
의 거유인 조긍섭曺兢燮 심재
深齋 선생의 비문으로 최효부
안동권씨여표비崔孝婦安東權
氏閭表碑가 건립되었다. 이같
은 사실을 본인 창곤昌坤은 어
릴 때부터 선조부와 마을 어른
들로부터 무수히 들었고 자라
서 사회생활을 하게 된 후에는
항상 선친께서 장차 형편이 허
용되거든 선조모의 살신성효
殺身成孝의 정신을 기리는 기
념사업을 하도록 간곡하게 말
씀하시어 여기에 대한 모든 자
료를 모아 그것을 토대로 삼아
나의 생애가 다 가기 전에 이
사업을 이룩해서 우리 가문의
영원한 유적을 남겨 자손들에
게는 선조모의 효정신을 상기
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
가 인륜이 너무 퇴폐하고, 효
는 백행지원百行之源인데도
효사상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
이 시점에 효사상 선양에 조금
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고자 법
산숭효원을 세우게 되었다. 그
내역은 다음과 같다.

1. 최효부안동권씨실기록
( 1 0 0년전) 문집과 번역판

2. 최효부안동권씨 여표비
閭表碑 비문

3. 최효부 고택 무명재無名
齋 신축한 효부의 집

4. 최효부 효정신을 상징한
국내 최대규모의 정려각 상효
당尙孝堂

5. 선친을 추모하는 특별구
조로 세운 누각 모헌정慕軒亭
(선친의 호 모헌慕軒 8형제 팔
각정八角亭)

6. 최효부 탑塔의 추모 제단
7. 솟을대문 자운문紫雲門

8. 한옥구조의 관리 사옥
9. 백서원百瑞苑 석비
10. 앞으로 세울 홍살문ㆍ수

련도장修練道場과 숙사宿舍,
전국각지에 산재한 유명 효자
ㆍ효부 정려각 및 비의 기록
전시장.

앞으로 법산숭효원을 항구
히 계속 운영관리하기 위하여
특별 운영체를 구성하고 매년
뜻있는 자손ㆍ가족 단합회합
및 기념행사를 하겠으며 공적
으로나 사적으로나 이 사업에
부합되는 일에는 적극 협조하
고, 이 시설을 다각적으로 활
용토록 할 것이다.

그 실기를 보면 서문序文을
당시 유림의 옥산玉山 장상학
張相學ㆍ강양江陽 송홍눌宋
鴻訥ㆍ광주光州 노근용盧根
容 3인이 각기 지었고, 권씨의
행록行錄은 그 부족인夫族人
최우동崔羽東이, 후서後書는
서원西原 정은석鄭恩錫ㆍ성
균관 박사博士 이기용李基容
ㆍ문소聞韶 김황金榥 등 1 3인
이 짓고 있고 묘갈명墓碣銘은
옥산玉山 장승택張升澤이, 묘
표墓表는 야성冶城 송홍래宋
鴻來가, 묘지명墓誌銘은 부족
夫族 최봉곤崔鳳坤이 짓고 있
다. 그리고 포효시褒孝詩는 최
련崔鍊ㆍ교리校理 정재교鄭
在敎ㆍ진사 김재규金在圭 등
7 0인이 지었다. 이 실기를 국
역한 사람은 권영대씨이고
2 0 0 5년 3월에 정려각 상효당
을 지을 때 그 상량문上梁文을
지은 것은 경북 봉화의 동애東
厓 권헌조權憲祖옹이다.

효부 권씨는 안동권씨 시조
후 3 3세世로서 추밀공파 양촌
陽村 문충공文忠公(근近)의 장
자 총재공摠制公 천踐의 차남
길창군吉昌君 첨瞻의 1 5대손
이다. 그 증조부 사정思檉까지
는 충주의 금릉金陵에서 세거
하였는데 조부 택섭宅燮 때에
봉화의 순흥順興 지역으로 이
거하였고 그 아버지는 재서在
瑞로서 자字가 형백衡伯이다.

<대전 權亨遠 제공>

32 0 0 8년 3월 1일 토요일 제111호

최효부권씨崔孝婦權氏의숭효원崇孝苑
경북성주군수류면法山마을에

▲ 최효부 안동권씨의 숭효원 전경

▲ 효부권씨의 정려각 상효당

▲ 효부의 집 무명재

주식회사안동권씨종보사정관제3 7조1항ㆍ3항의규정에의거제2기정기주주총회를다음과
같이개최하오니모든주주께서는빠짐없이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.

1. 일시: 2008년 3월 13일(목요일) 11시 20분
2. 서울종로구 체부동 전통음식점‘토속촌’연회실(지하철3호선경복궁역2번출구에서효
자동방향200미터 지점)
3. 회의목적사항
가. 보고사항: 감사보고ㆍ영업보고
나. 부의안건

1) 제2기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승인의건
2) 기타토의의건

4. 주주총회에참석하는주주께서는주주임을확인할 신분증을지참하여주시기바라며, 위
임장에의거의결권을대리행사하실수있습니다.

2008년 2월 26일

주식회사안동권씨종보사대표이사발행인權五焄

제2기주주총회소집공고


